
유고보존정병욱가옥배알도섬정원가득 윤동주흔적

관광공사 비대면안심관광지25선 코로나시대안성맞춤

광양망덕포구는데미샘에서발원해 550리를흐

르는섬진강이마침내바다와만나는곳에위치해

있다.

광양망덕포구는시인윤동주와관련이깊다.윤

동주유고집을보존한정병욱가옥과윤동주시정

원이 있고, 별 헤는 다리를 건너면 배알도 섬 정

원이있다.

◇정병욱가옥

유장하고맑은섬진강을따라유유히흐르면오

래된 시간마저 멈춘 빛바랜 가옥과 마주치게 된

다.

이곳이서슬퍼런일제강점기,이국의형무소에

서스러져간윤동주의육필시고 하늘과바람과별

과시 를지켜낸정병욱가옥이란걸알게되면그

누구도쉬이발걸음을떼지못한다.

정병욱의연희전문대선배였던윤동주는1941년

연희전문졸업기념으로시집출간을꿈꾸며,친필

로쓴19편의시를 하늘과바람과별과시라는제

목으로묶어, 손수 3부를제본해이양하지도교수

와평소아끼던후배정병욱에게준다.

그러나시대적상황으로시집출간은좌절되고,

일본유학중독립운동혐의로수감된윤동주는광

복을 6개월앞둔 1945년 2월 16일 차디찬후쿠오

카형무소에서숨을거둔다.

정병욱은학도병으로끌려가면서도윤동주에게

받은친필시고를광양의어머니에게맡기고, 명주

보자기에곱게싸인시고는가옥마루밑항아리속

에서가는숨을내쉬며살아남았다.

윤동주와이양하교수가갖고있던시고는행방

을잃었지만,망덕포구정병욱가옥에서간직된시

고는 1948년 1월 30일유고집으로출간되면서윤

동주를시인으로소환했다.

정병욱이살았던가옥은 윤동주유고보존정병

욱 가옥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문화재 제341호에

올라일제치하의뼈아픈역사와두사람의시린우

정을기리고있다.

◇윤동주시정원

윤동주유고보존정병욱가옥과인접한망덕포

구무적섬에는 하늘과바람과별과시 31편을시

비로새긴 윤동주시정원 이조성돼있다.

이곳은시대의모진고통을온몸으로품어별처

럼빛나는순수한시로승화시킨윤동주와정병욱

의숭고한인연과우정이흐르는문학과역사의공

간이다.

배를만들고병선(兵船)과전선(戰船)이입출항

했던 선소(船所)에 위치한 무적섬은 임진왜란 당

시 조선 수군이 군량미를 쌓아두어 미적도(米積

島)라불렸고, 꽃밭등의꽃을보고나비가춤추는

형국이라하여무접도(舞蝶島)라고도했다.

조선말기,시문에능한이들이시를읊고풍류를

즐기기도했다는이곳에조성된윤동주시정원은

단지우연만은아닐것이다.

◇배알도섬정원

망덕포구에서 바다로 눈을 돌리면 동그마니 떠

있는작은섬,배알도가눈길을끈다.

광양제철소가건설되면서광양유일의섬으로남

은배알도는작약, 수국등아름다운꽃이계절따

라피어나는 배알도섬정원으로변모했다.

배알도섬정원은바다위를가로지르는별헤는

다리와해맞이다리등2개의해상보도교를통해망

덕포구와배알도수변공원을잇는해상낭만플랫폼

이되었다.

배알도섬정원은나무데크를따라쪽빛바다를

조망하며산책을즐길수있고정상에다다르면운

치있는소나무에둘러싸여푸른바다와구름을무

심히담고있는해운정이반긴다.

해질녘석양마저아름다운섬정원은놀멍,물멍

하며지친일상을위무할수있는영혼의케렌시아

(안식처)다.

한국관광공사의 2022 봄시즌비대면안심관광

지 25선에이름을올릴만큼청정하고안전한배

알도섬정원은코로나시대여행의새로운기준이

되고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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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덕포구하늘과바람과별과시,그리고윤동주

2개의해상도보교로육지와이어진배알도. 배알도섬정원에선다양한공연이열린다. 정병욱가옥(위)과윤동주시정원.

섬진강재첩 5~6월제철 피로야가라

숙취해소빈혈예방…국물맛으뜸재첩국새콤달콤회무침

재첩은청정지역섬진강하류에서서식하는작

은조개다. 갱조개(강조개) 라고도불리는데재첩

을넣고끓인국물맛은조개중에으뜸이라고불릴

정도다.

전남광양과경남하동을가로지르는섬진강하

류는국내재첩생산량의70%이상을차지하는재

첩의주생산지다.

간척지사업으로해수면이상승하면서바닷물이

올라옴에따라재첩서식지도지금은하류에서조

금더올라온상태다.보통4월에서11월까지재첩

잡이가계속되는데 5~6월이제철이다.

재첩은 손틀어업과 배틀어업 두가지어로법

으로생산하고있다.

손틀어업은사람이직접물에들어가 거랭이라

는도구로재첩을잡는방식이다.배틀어업(형망어

업)은배틀방이라는도구를배에묶어강바닥을끌

고다니면서재첩을긁어내는방식이다.현재섬진

강재첩손틀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지정

돼있기도하다.

물이맑은1급청정수에서만서식하는재첩은섬

진강물빛을닮은듯빛깔이선명하고육질이연하

다.황달, 간질환,숙취해소에좋고악성빈혈을예

방하는건강식품인데다열량도낮아많은사람들이

찾는다.

망덕포구먹거리타운에서는새콤달콤하게무쳐

낸재첩회무침,뽀얗게끓여낸진한재첩국을맛깔

스런반찬들과함께맛볼수있다.새콤한재첩회에

밥을비벼먹는비빔밥으로주로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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